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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는 소형항공기의 안전은

 ‘저고도 상담관’에게 맡겨주세요!

   - 저고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돕는 ‘저고도 상담관’제도 운영

□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3월부터 헬기나 경비행기와 같이 저고도*를 운항

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‘저고도 상담관’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통상 고도 10,000ft 이하를 말하며, 산림/해양경찰/의료헬기, 경비행기 등이 주로 운항

□ 이 제도는 최근 산불 진화나 긴급환자 이송 등 저고도 운항 소형

항공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,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형항공기의 

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.

○ 상담관은 정기적인 저고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(1회/1일)하고, 운항자는 

상세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밀착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이를 통해 저고도를 운항하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의 비행에 효과적으로 

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.

□ 저고도 일일기상정보는 메일, 문자, 팩스(FAX) 등을 통해 운항자에게 

직접 제공되며, 항공기상청 누리집(https://global.amo.go.kr)이나 네이버 밴드

‘바라미*’(‘바라다’, ‘희망하다’라는뜻)’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.

* 네이버 밴드 > 바라미(https://band.us/band/59665970) > 일일기상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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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와 더불어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는 비행 지점(△출발△도착△경유지)에 

대한 △기온 △바람 △강수 △운고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△고도별 바람 △기온 △난류 △착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저고도 

맞춤형 위험기상정보를 개발·제공해 더욱 안전한 운항을 지원한다.

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앞으로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교통 수요는 

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. 기상청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적극행정

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붙임: 저고도 일일기상정보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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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저고도 일일기상정보 예시  

 


